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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1. 28.(화)

 “그리움 큰 명절, 함께 하겠습니다”
박상우 장관, 설 명절 앞두고 유가족 만나 

위로와 지원 약속
 - 28일 유가족 면담 갖고 전담조직·특별법 기반으로 “유가족 뜻 최우선 지원” 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1월 28일 오후 LH광주

전남지역본부에서 12.29 여객기사고 유가족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였다. 

 ㅇ 박 장관은 희생자를 기리면서, 정부의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(1.13) 및 

유가족 지원 전담조직 출범(1.20)을 계기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

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 ㅇ 이번 면담이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광주전남본부는 사회공헌 

차원에서 유가족 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. 

□ 박 장관은 유가족 대표와의 면담에서 “항상 함께 맞이하던 명절이 더욱 

그리운 시간으로 느껴질 것”이라면서,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

마음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권한대행 명의의 설 명절 위로품과 위로의 

말씀을 전달했다. 

□ 박 장관은 면담 중 “내일(1.29)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분들이 합동으로 

설 차례를 지낼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”며, “정부도 유가족과 같은 

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기리겠다”고 말했다. 

 ㅇ 또한, 1월 20일 출범한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의 활동을 언급하며, “정부는 

전담조직과 곧 제정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

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약속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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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면담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

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

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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